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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 교육상 시상식

11월 8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은 제24회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과 제16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제14회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상 시상식을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상록대상의 영광은 서진호 농생명공학부 교수에게 돌아갔으며, 강병철 식물생산

과학부 교수가 학술상을, 최영진 농생명공학부 교수가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서진호 교

수는 우리 전통식품과 미래 식품소재 생산기술에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접목, 세계시장으

로 진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립하였고, 강병철 교수는 2010년 채소육종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채소종자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개발과 미래 육종인력 양성에 이바지하였으

며, 최영진 교수는 학생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학생들이 균형적인 시각과 배려심을 가

지도록 이끄는 교육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기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에는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외 140여 명의 교직원 및 재학생이 참석하였다.

앞줄	왼쪽부터	한인규	기금출연자,	서진호	상록대상	수상자	부부,	성낙인	총장,	신희영	연구부총장,	정철영	학장,	
박은우	선정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최영진	교육상	수상자	부부,	강병철	학술상	수상자	부부

2016년도 화농상 시상식
화농연학재단(이사장 정철영 학장)은 12월 

19일 교수회관에서 제24회 화농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제24회 화농상 수상자는 우리 대

학 식물생산과학부의 양태진 교수로 선정되

었으며, ‘벼 30계통의 엽록체와 리보솜유전자 

완전장 해독 및 이에 기반한 AA게놈을 가진 

재배벼 근연종들의 진화규명’이라는 논문으

로 농업과학 기초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화농연학재단 임원진과 수상자 가족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왼쪽부터	정철영	학장,	양태진	수상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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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수를 소개합니다.   - 농업생명과학대학 -

최원	교수,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부임

최원 교수가 2016년 9월 1일자로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하

였다. 최원 교수는 본교 농공학과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뒤 석사 ·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본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University of Hawaii,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최원 교수의 전공은 농업구조 및 시스템공학이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부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온 농업토목 구조과목을 가르치는 교수

로서,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임용된 것은, 학자인 저에게 매우 큰 영광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

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 마련이지만, 미래를 이끌어가는 저에게는 늘 

부족한 것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

힐 거라 생각하지만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는 말을 항상 기억하며, 초심자의 마음으로 배움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무엇보다 저의 인생의 선배님이신 교수님들께 항상 조언을 구하며, 교수님들의 소중한 연구 및 인생의 경험을 거

울삼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자세로 교육하며, 지

식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일의 대 · 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ecile	Segonzac	교수,	식물생산과학부	부임

Cecile Segonzac 교수가 2016년 9월 1일자로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조교수로 부임

하였다. Cecile Segonzac 교수는 파리 제11대학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뒤 몽펠리에 제2대학교에

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몽펠리에 국립농경제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The 

Sainsbury Laboratory, Massey University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포항공과대학교

에서 연구조교수로 재직하였다. Cecile Segonzac 교수의 전공은 원예작물분자생리학이다.

“I am much honored I have recently been appointed assistant professor in the Plant 

Science department of our college. This position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ies, however as a young 

and foreign faculty, I enthusiastically undertake this new challenge. I am confident I will thrive here as a 

researcher and also as a teacher, despite the (hopefully temporary) language barrier. CALS at SNU is the 

best place for me to develop and perform my research. I am also very impressed about the excellence and 

open mind of the students and professors here. I will do my best to assimilate rapidly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I will work even harder to bring new insights into my academic field thanks to the kind 

guidance of my colleagues and our administration. Thank you for encouragement!”

성보화학 윤대섭회장, 27억 6천만원 서울대 발전기금 추가 출연

성보화학의 윤대섭 회장(농공학과 49입학)은 12월 22일 27억 6천만원을 농업생명과학대학 장학

기금(동원장학기금)으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에 출연하였다. 동원장학기금은 농업생명과학분

야의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윤대섭 동문은 농공학과

에 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에 매진해오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및 서울대농생대

교육연구재단(11,052,991,500원)과 농공장학재단(11,396,871,827원)에 출연한 금액이 약 224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성보화학 · 성보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 육성에 공헌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농공인상’(2004년),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2006년), ‘제9회 서울대 발전공로

상’(2016)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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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농생대와 사범대의 체육대회 ‘농사전’이 

열렸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농사전’, 사범대학에서

는 ‘사농전’으로 부른 이 행사는 서울대학교 교내 단과대 

간 처음으로 열린 교류전이다. 기획단에서는 사이좋게 교

류하는 시월의 체육시간을 의미하는 ‘4교시 체육시간’이라

는 기조를 붙였다.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기숙사 체육

관 및 운동장에서 구기 종목 결승을 시작으로, 버들골에서 

미니게임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오후 5시부터는 풍

산마당에서 각 단과대 동아리들의 다양한 공연으로 ‘농사

전’을 마무리하였다. 농생대 기획단은 농사전 참가 학우들

에게 녹색의 티셔츠를 제공하면서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

를 독려하였다.

농사전,	그	취지와	뜨거웠던	순간들

농사전은 이전 학생회가 걸었던 ‘다른 단과대와의 교류 

사업’이라는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농생대와 

사범대의 회의를 통해 체육대회 형식으로 정해졌으며 새

터(새내기배움터)의 새주처럼 농사전을 준비하는 기획단

을 뽑아서 본격적인 진행을 시작했다. 농사전의 1부는 총 

세 가지 종목으로, 축구는 오전 10시부터 기숙사 운동장에

서, 그리고 농구와 피구는 기숙사 체육관에서 진행하였다. 

경기는 농생대와 사범대로 팀을 나눠 겨루는 형태였으며 

종목당 두 경기씩 진행하였다. 축구와 농구는 각 단과대의 

동아리에서 구성한 팀과 자유롭게 꾸린 팀 총 두 팀으로 출

전했으며, 피구는 단과대 소속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각 

단과대에서 자유롭게 두 팀씩 꾸려 출전했다. 경기를 종합

한 결과, 농사전 1부는 농생대가 우승을 거두었다. 오후에

는 장소를 버들골로 옮겨 2부를 진행하였다. 경기 종목은 

신체부위 연결, 2인 3각 달리기, 놋다리밟기 등이었으며 

농생대의 학부 1개와 사범대 소속과 2~3개가 연합해 한 

팀을 이뤄 총 7개의 연합팀을 만들어 경쟁하였다. 경기가 

끝난 후 5시부터는 풍산마당에서 농생대와 사범대 소속 

동아리들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1등, 2등, 3등을 한 연합

팀의 시상식과 소고기 등의 경품 추천 이벤트도 함께 진행

되었다.

기획단,	농사전을	준비하다

농사전 기획단은 농사전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홍보하

는 업무를 맡아 진행했다. 김하경(산업인력개발학 15) 농

생대 부학생회장이 기획단의 팀장을 맡았으며, 기획단원

들과 함께 농사전에서 진행할 게임과 각 게임별 규칙을 정

했다. 교류전의 특성상 농생대

에서만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사범대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 

또한 기획단이 두 단과대의 학

생들 간의 친목 도모를 적극적

으로 주도했다. 특히 농생대의 

한 학부와 사범대의 여러 과가 

섞여 참여하는 연합반의 경우 

기획단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한다. 이화련(바이오소재공학 

15), 조상범(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6) 학생은 과 내부나 

외부 활동 모두에 관심이 많았고, 농생대 학생회에서 집행

부로 활동 중이어서 이번 농사전에 기획단으로 참여했다. 

 농사전 진행과 기획 과정 모두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

었다고 한다. 활동 당일 인력 부족의 문제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시간 배분 미숙 등의 진행상 오류도 

있었다고 한다. 아무래도 처음 진행하는 행사였고, 기획단 

내에 저학년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다음 해에도 

개최한다면, 뚜렷한 역할분담과 철저한 사전 준비, 다양한 

학년의 참여를 통해 전 학년을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 발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기획단원들끼리, 농생대 학생들끼리 친해

지는 기회가 되었던 농사전은 농생대 축제를 대신하는 행

사로 충분했다. 또한 사범대 학생들과의 친목 도모도 잘 이

루어졌다.

앞으로도	계속될	농사전

제1회 농생대와 사범대의 교류전, 농사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농생대와 사범대의 집행부

와 기획단들의 노력과 많은 농생대 및 사범대 재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농사전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교류전이라는 것만으로

도 의미가 충분했다. 각 단과대의 학장님들 또한 앞으로도 

농사전, 사농전이 계속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농사전에 

참여한 학생들 또한 만족도가 높았다. 농사전의 의미와 취

지를 살려, 매년 열리고 있는 농생대 축제처럼 농사전 또

한 농생대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계속해서 남기를 바라

는 바이다.

농생대와 사범대 하나되다. 農師戰

학생기자단 제5기 박유빈,	임다빈, 제7기 김민지,	성가영

농사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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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명공학부	이승현	학생,	2016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우리 대학 이승현 학생(대학원 곤충학 전공)이 ‘2016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였

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1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

다. 이승현 학생은 하늘소생태도감 저술, 국내외 학술논문 출판,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생 심포지엄 구두발표 우수상 수상 등의 학술적 성과와 다수의 공모전 수상, 대중 

강연 등의 비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2001년 제정 이후 올해로 제16회를 맞는 권위 있는 상이다.

중국농업과학원(CAAS)	부원장	일행	및	미얀마	YEZIN	농업대학	

총장	일행	농생대	방문

중국농업과학원(CAAS) 부원장 일행이 10월 21일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소회의실

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농생명과학분야 젊은 과학인재 양성에 관한 협의

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관장 인사, 농생대 홍보 동영상 상영, 상호 

관심사항 협의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철영 학장을 비롯한 농생대 집행부, Wei Qi 

중국농업과학원 부원장, 이철희 농촌진흥청 연구관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10월 28일 미얀마 YEZIN 농업대학교 총장 일행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

은 양교의 협력 관계 구축 및 MOU 체결 논의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YEZIN 농업대학교 Myo Kywe 총장 일행은 농생대에 도

착하여 이석하 교무부학장을 비롯한 농생대 집행부, 최진용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2016년도	CALS	외국인	초청의	밤

2016년도 ‘CALS 외국인 초청의 밤’ 행사가 12월 2일 글로벌교육센터에서 개최되

었다. 우리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원들은 각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로서, 향

후 귀국한 뒤에도 자국을 대표하여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본 

행사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 및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농생대 소속 외국인 교수 및 학생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윤혜정 학생부학장의 환영사에 이어 음대 중창단의 

공연, 간담회, 농생대 풍물패 두레의 공연, 한국 전통놀이 투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문

화를 이해하고 농생대인으로서의 동질감과 자부심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농생대-팜한농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약	조인식	및	

농생대-LG화학	연구협력	협약	조인식

우리 대학은 10월 20일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 그린 바이오 분야의 대표 기업 팜

한농과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협약(MOU)’을 체결하

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대학 정철영 학장과 팜한농 김용환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팜한농은 우리 대학이 추천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의 우

수 인력 가운데 산학장학생을 선발해 등록금과 학비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산학장학생은 졸업 후 팜한농에 입사해 그린바이

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12월 19일 소회의실에서 정철영 학장, LG화학 CEO 박진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화학과 연구협력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화학은 향후 5년간 약 50억 원의 연구비를 투

자하고, 우리 대학에서는 11명의 교수가 ‘내병성 관련 분자마커 개발’ 등 종자, 작물보호제 기타 그린 바이오 분야 미래 핵심기

술에 관한 연구 과제 11건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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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교수학사협의회

2016년도 하반기 교수학사협의회가 12월 9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

었다. 이날 행사는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각 부학장 및 행정실장의 업무보고가 있었

다. 그 후 대학 추진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의 논의 및 검토가 있었고, 올해 새로 임용된 최

수정, 송인홍, Cecile Segonzac, 최원 교수의 소개 및 연구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사회

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대학 교수들은 

평소 가지고 있던 학교발전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농생대인으로서의 동질감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수목원	특별전시회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은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12월 12일부

터 16일까지 200동 2층 로비에서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농업생명과학대

학 수목원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2일 열린 전시회 오프닝에는 신희영 연구

부총장, 정철영 학장 및 농생대 집행부, 강규석 수목원장, 현정오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여 특별전시회의 의의를 되새기고 축하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교육과 연구

를 위하여 조성된 수목원의 역사와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인덱스 세미눔(종자목록) 종자 

12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멸종위기종) 11점, 특산식물 8점, 새 수묵화 8점, 새 박제 4점, 압화 작품 12점 

등 수목원에서 서식하는 각종 식물과 동물을 전시하여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2016	평창	관내	고등학생	진로캠프

2016 평창 관내 고등학생 진로캠프가 우리 대학과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공동 주관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캠프는 지역사회 교류활

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농생대 및 농업생명과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생대 재

학생의 학습방법을 참가 학생들과 공유하여 학습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인적 커뮤

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캠프에는 평창 관내 4개 고등학교에서 1학

년생 28명이 참가하였으며, 농생대 재학생 12명도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번 캠프에서는 2015년 진로캠프 분석결과에 따라 

멘토 상담 프로그램 강화, 아이스브레이킹 등 활동 프로그램 추가, 멘토 활동 장소 다양화 등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

목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농업생명과학대학 목장(이하 목장)이 우리나라 가금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존 및 멸종위기 토종닭 복원을 수

행한 공로로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목장은 2007년부터 동물생명공학 한재용 교수 연

구진이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고유 유전자원을 관리하였다. 2014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멸종위기의 토종닭 12종의 복원에 성공해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가금 유전자원 복원 지원기

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제기구 DAD-IS에 가금류 4종을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목장은 젖소 · 한

우의 청정우 육성 사업 및 ICT 목장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동물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제4회	CALS	북한농업연구회	세미나

2016년도 제4회 CALS 북한농업연구회 세미나가 우리 대학 북한 · 해외농업연구

소의 주최로 11월 18일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북한농업연구회는 향후 통일에 

대비한 우리 대학의 역할을 모색하고 앞으로 추진 가능한 학술 교류 및 농업협력 사

업을 도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안동환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

며, 북한 · 해외농업연구소장 임정빈 교수의 환영사에 이어 농촌진흥청 허성기 박사가 ‘통일을 위한 준비: 북방농업 연구사

업’, 서울대학교 신희영 연구부총장이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사회에서 기자의 역

할은 무엇일까. 무엇보

다도 기자의 가장 중요

한 역할은 정보전달이 

아닐까. 서울대학교 농

업생명대학교의 구성

원들에게 소식을 누구

보다 빠르게 전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농생대 학생 기자단을 

만나보았다.

농생대	기자단의	짧고도	긴	5년

 2012년 6월 처음으로 농생대 학생 기자단 1기가 기사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분기마다 농생대에 대한 기사

를 쓰고 있다. 최은국(지역정보 09) 전 단장에 따르면 농생대 

기자단은 처음에는 기획실 소속으로 운영되는 단체였지만 

이후 단순한 기획실 소속 단체에서 벗어나 하나의 동아리 체

제로 발전해나가게 되었으며, 또 자체적으로 기사 ‘교열 준칙’ 

등을 만들며 동아리 겸 농생대 홍보기사를 쓰는 하나의 언론

단체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유진(식물생산과학부 12) 

전 단장은 “지인들과 기사를 써가던 작은 동아리에서 단원들

의 역할을 나누며 더 체계적인 단체로 변했다”고 전하며 5년

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농생대 학생 기자단은 조금씩 변화

해 왔다고 말했다.

The	CALS	Gazette

농생대 기자단 총칙에서는 기자단의 설립 목적을 ‘농업생

명과학대학의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기 위해 소식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자긍

심을 느끼고 농생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자단은 농생대의 내부 현안들을 대내외적

으로 전파하기 위한 취재, 편집, 홍보 활동에 치중해왔다. 

기자단의 가장 중추적인 업무는 연 4회 발간되는 국문 뉴

스레터와 연 2회 발간되는 영문 뉴스레터에 대한 취재와 기

사작성이다. 당 소식지들은 국내와 국외를 대상으로 농생대 

홍보 역할을 담당한다. 이 중 활동 비중이 높은 국문 뉴스레

터의 경우 농생대 동아리를 소개하는 ‘이모저모’, 성공한 선배

들의 이야기를 다룬 ‘동문탐방’, 농생대 내부의 사건과 행사에 

관한 ‘기획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시에 기자단은 차기 

기사에 대한 주기적 회의는 물론, 단장을 중심으로 운영팀, 

교육팀, 홍보팀으로 나뉘어 각 부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장

은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운영팀의 경우 기자단 운영관리와 

회의주관 업무, 교육팀의 경우 신입 단원 교육과 기사 작성법 

교육 업무, 홍보팀의 경우 기자단 홍보와 뉴스레터 접근성 제

고 방안 연구 등을 각각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농생대의	소리를	듣는	기자단

농생대 기자단만의 차별성은 무엇일까. 먼저 농생대와 농

생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집중한다는 점이다. 기자단은 농생

대의 행사나 동아리 등을 소개하는 홍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박유빈(식품생명공학 14) 현 단장은 “칼시안이 외부에 

농생대를 소개하거나 소속 학과에 대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

는 반면, 기자단은 농생대 내부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는

다.”라며 기자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농생대 학생들이 모여 일구어나간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모든 기자단의 기사들은 선후배간의 피드백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학생의 목소리가 생생

히 담겨 있다는 것이다. 최은국(지역정보 09) 전 단장은 “다

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농생대에 대해 소개하다 보니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전공을 포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기자

단의 다양성을 이야기했다.

기자단,	앞으로의	목표와	한	마디

기자단 활동은 기본적으로 단원들의 자율적 활동에 큰 비

중을 두고 있었다. 박유빈(식품생명공학 14) 현 단장은 “동아

리에 대한 소속감 또한 높아졌으면 좋겠다. 단장으로서 친목

을 위한 자리를 많이 마련해 기자단 내부의 친밀성을 높이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이 아닌 매주 오고 싶은 기자단을 만들

고 싶다.”라며 기자단 내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기자단은 농

생대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한다. 인터뷰

하는 것, 취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더불

어 농생대, 그리고 자신이 속한 학과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접

하면서 전공과 진로에 대해 탐색할 기회가 될 것이다.

Interview 농생대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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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단 제6기 김동준, 제6기 김수연, 제7기 안예진

농생대의 눈과 귀, 기자단 그들을 이야기하다

기자단	2기	단장	최은국(지역정보	09)

기자단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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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탐방 Interview

지난 7월 응용생물화학부 77학

번 김용환 동문이 ‘팜한농’의 CEO

로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하였

다. 팜한농은 작물보호제, 비료 · 

상토, 동물약품 등을 생산하며 농

자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화학 기업이다. 2016

년 4월 LG그룹의 LG화학이 팜한

농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팜한농은 LG화학의 가족이 되

었고, 팜한농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팜한농이 마주한 중요한 도약의 순간에 그린 바이오 전문가

인 김용환 동문이 팜한농을 이끌어갈 CEO로 선임된 것이다. 

차별화된 고객가치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린 바

이오 기업이 되겠다는 팜한농. 이런 팜한농의 미래를 함께할 

자랑스러운 김용환 동문을 만나보았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김용환 동문은 농화학과(현 응용생물화학부)에 77학번으

로 입학해 차례로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

다. 이후 OCI(동양화학)에 입사해 중앙연구소 유기화학 분

야 수석연구원으로 첫발을 디뎠다. 95년에 농화학사업부로 

이동했고 이 부서에서는 수입된 제품이 국내에 잘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그러면서 98년 스위스

계 제약회사 ‘노바티스 아그로코리아’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

고, 이곳에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바로, ‘노바티스 스위

스 본사 연구소에서 연구자로서 경력을 계속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자로서 경력을 쌓을 것인가’하는 문제

였다. 김용환 동문은 한국에서 경영자의 길을 택했고, ‘신젠

타 코리아’에서 제품개발 본부장, 영업 본부장을 거쳐 한국

지사 사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신젠타 코리아는 2000년에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농업부문이 합병하여 설립된 

글로벌 농업기업이다.

김용환 동문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회사에서 오래 

일한 연구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주어집니다. 계속 연구원

으로 남는 것과 경영자로서 또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경영자의 길을 택한 것이지요.” 이어 김용환 

동문은 경영자로 농업회사에서 일하면서 대학 시절 수강

했던 ‘농업경제학’, ‘농학원론’ 등의 과목이 많은 도움이 되

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가운데 나중

에 도움이 안 되는 수업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

며 웃음을 지었다. 

김용환 동문은 농화학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자

로서, 때로는 교육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신젠타 

코리아의 아시아 경영위원회 멤버로 있었고, 동북아시아 솔

루션 개발담당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제주

대학교 생명공학부 석좌교수로 재직했고, 2016년 1월부터

는 한국농약과학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이처럼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그의 커리어를 보면서 왜 그가 팜한농의 CEO로 

선임될 수밖에 없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신임	팜한농	CEO의	각오

김용환 동문은 팜한농이 국내 최대 농자재기업에 안주하

지 않고, 앞으로 Global Top 10에 속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당당히 밝혔다. 김 동문이 말하길 “팜한농이 

하고 있는 것은 ‘그린 바이오 사업’입니다. 이 그린 바이오 사

업은 크게 작물보호제, 종자, 비료 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

다. 세계의 그린 바이오 사업에서 팜한농이 언급될 수 있도

록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라고 말

했다. 이를 위해 팜한농은 현재 서울대와 산학연계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종자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구를 기

업 내부에 제한하지 않고 다양하고 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Open Innovation”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자

김용한 동문은 서울대학교 농생대가 그에게 마음의 고향

과 같은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얼마 전 동창회를 했는데, 농

화학과 77학번 25명 중 2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문들과 끈끈한 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며 농생대 학우

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자랑했다. 그는 이어서,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Jim Rogers)는 미래의 성장 산업이 농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라며 그가 농

업을 배운 ‘CALS’에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용한 동문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내 꿈

인가”라고 스스로 자문을 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학문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을 좇기 보다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

문을 하시길 바랍니다.”라며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쳤다.

김용환	동문(응용생물화학부	77)

학생기자단 제5기 이상욱, 제6기 신혜선,	제6기 송이레

경영자의 길. ‘팜한농’ CEO 김용환 동문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관수 교수는 암기보다는 따져보며 생각하는 것이 재미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대

학에 와서 공부하고 직접 연구를 해 보니 수치 데이터로부

터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일이 적성에 맞았다. 석사 졸

업 이후 잠시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석유제품의 수요에 

대한 장기 예측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꼈고, 결국 경제학 공

부를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농업자원경제학에 대해 

“실증 자료에 바탕을 둔 응용연구가 매력적”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농업과 식품산업에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답했다.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김관수 교수는 대학 시절을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시기”라고 표현했다. 80년대

는 사회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암울한 시기였지만, 당시 농

생대는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마로니에 농원에서 

딸기를 사먹고 학우들과 수박을 나누어 먹던 기억이 아름

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또한 선후배들과 단결이 

잘 되어서 허심탄회하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진로와 미래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지금까

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대학생활을 회상했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김관수 교수는 학생들에게 2~30년 후에도 하고 싶은 일

을 대학시절 동안 찾기 위해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좋아하는 일은 알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양

한 경험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 봐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지는 취직을 하거나 연구자로 

남아도 “인생에서 언젠가는 찾아오는 결정의 문제”라며 강

조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지금 좋다고 인식되는 것에 얽매

이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도서	추천

김관수 교수가 추천한 책은 미국

의 소설가 펄 벅(Pearl S. Buck)이 

쓴 <대지(The Good Earth)>이다. 

<대지>는 청나라 말기를 배경으로 

빈농에서 시작해 대지주가 되는 중

국의 한 농부와 그의 가족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펄 벅은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중국인들의 삶을 직접 경험했고, 이

를 바탕으로 소설 <대지> 속에 농부의 삶과 사람과 토지와의 

관계, 토지에 대한 사랑 등을 그려내고 있다. 김관수 교수는 

“농생대 학생으로서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얼

마나 얽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며 이 책

을 추천하였다. 그는 농업을 연구할 때는 다른 학문들과 달

리 토지가 연구에 포함되는 점이 특별하다면서, 학생들이 

흙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읽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제조업 같은 비농업 분야와 

달리 농업생산은 곧 씨앗이 흙 속에서 자라나고 이를 수확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농생대에서는 흙이 가장 중요한 키

워드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인생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는 조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대지(The	Good	Earth)』	
(저자	:	Pearl	S.	Buck)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열여덟 번째 주인공은 농경제사회학부 김관수 교수!

Interview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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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김관수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농생명공학부의 임정묵 교수이다. 

임정묵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학생기자단 제5기 나혜지, 제6기 송이레,	제6기 신혜선

김관수 교수는 1986년 우리 대학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

였으며, 1990년부터 1993년까지 호남정유(현 GS칼텍스)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1998년에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에서 농업 ·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어서 같은 대학에서 4년간 박사후연구

원으로 일했다. 2002년 귀국 후 본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로 부임하여 농업 · 자원경제학 전공에서 응

용계량분석 / 농관련산업과 푸드시스템 등의 강의를 하고 있으며, 농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채소류의 가격변동성을 재배면적효과와 단수효과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김관수 교수
(농경제사회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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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농생대 Media

	

“박스포장지를 뜯지 않아도 안에 든 과일의 신선

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지류, 입체감이나 후각 등의 

기능을 적용시킨 종이 등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합

니다.” 이학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

과학부 교수(한국펄프종이공학회 회장)는 11일 서

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지산업 비전과 종

이의 날 제정 선포식’에서 “제지산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새로운 길

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학래 교수는 ‘위기

의 제지산업,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항상 새

로운 변화를 통해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급속

한 디지털화의 변화에 종이 소비가 늘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

실”이라며 “고기능, 고부가가치 기술과 제품 개발 전략이 필요하고 

소비자와 더 가까워지는 전략으로 수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

했다. 국내 제지산업은 수출확대와 연간 1000만t의 폐지재활용을 

통해 세계 5위의 제지생산국으로 성장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덤핑제소 등을 통한 한국산 종

이제품에 대한 견제도 빈번해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산업 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제지산업도 변화에 동참하지 

못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

하고 사람들이 종이를 친환경 제품으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노력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고기능 · 고부가가치 종이개발… 제지산업 위기대응
<2016. 11. 11. 아시아경제>

‘100일 이상 피는 꽃’ 무궁화 개화 원리 밝혔다
<2016. 12. 20. 연합뉴스>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무궁화의 유전체를 해

독해 100일 이상 지속해서 꽃이 피는 기제(메커니

즘)를 밝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민 · 권석

윤 박사, 서울대 최도일 교수, 경상대 염선인 교수 

공동연구팀은 무궁화의 유전체 · 전사체 8만 7천

603개를 분석해 무궁화가 배수체임을 확인했다

고 20일 밝혔다. 식물에는 배수체가 흔한데 그동안 무궁화에 대해

서는 현미경으로 염색체 함량을 관찰해 배수체 수를 간접적으로 추

정했지만, 정확한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이 무궁화의 유전

체를 분석한 결과 무궁화는 같은 아욱과에 속하는 카카오와 3천 만

년 전 분화됐으며, 목화와는 2천 200만 년 전에 종 분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목화와 종 분화가 일어난 이후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은 급속도로 떨어졌으며, 한반도의 평균 기온도 무궁화 생육에 

적절한 온도인 30도보다 낮았다. 이 같은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 

무궁화의 생식세포 감수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로 인

해 여러 차례의 배수체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배체화 현상이 동반되면서 무궁화에서 개화와 관련된 유전자가 

다른 식물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식물

의 개화 시기는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십 일에 이르지만 무궁화는 

배수체화 현상을 거듭하면서 지속해서 개화하는 표현형질을 얻게 

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생명연 주요사업과 농촌진

흥청의 차세대 바이오그린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 결과는 국

제 학술지 ‘DNA Research’ 지난 3일자 온라인 판에 실렸다.

박주영 기자

우리나라는 한 · 칠레 FTA를 시작으로 52개국

과 15건의 FTA를 체결, 완전 개방시대인 상황이

다. 농업계의 불안감과 피해우려 확산에 따라 농수

축산신문에서는 ‘FTA, 극복 가능한가?’라는 주제

로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이 자

리에서 임정빈 교수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우

리 농업은 수입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WTO 시장

개방 당시 100억 달러 정도였던 수입액은 300억 달러까지 증가했

다. 농업인들이 FTA로 인한 피해가 적은 품목으로 전환해 농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다. 소비자들은 어떤 한 품목을 

섭취하면 다른 품목을 자연스럽게 덜 먹는다. 공산품과 먹거리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판매가격지수보다 구입가격

지수가 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먹어

보지 못했던 과일과 채소를 선호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수입 농산물이다. 이를 말해주듯 도농간 소득은 

62%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5억 달러 

수준에서 60억 달러로 늘었지만 대부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농업

인들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는다. 현재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 속

도가 훨씬 빠르다. 소비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과 식품의 연

계를 지속해 국내산 농산물이 가공, 외식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 농산물을 식용 외에 바이오 소

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천연화장

품 등의 수요를 창출하고 신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소

비자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더 수립돼야 한다고 본다. 농가의 소득

과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의 불확실성

이 크기 때문에 농업보험제도, 직불제, 긴급농업재해제도 등의 3가

지 장치 마련은 필수이다.”               박현렬 기자, 이예람 기자

‘FTA 극복 가능한가?’ 전문가 좌담회
<2016. 12. 05.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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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s Page 농기자가	간다

학생기자단 제5기 박유빈, 제6기	김수연

전창열	비브(전문	음악공연팀	섭외	및	

공연	큐레이팅)	CEO

강남역에 위치하는 쉐어오피스 위워크. 다양한 회사가 사

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서울대학교 스타트

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비더로켓’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비브’가 있다. 전문 음악공연팀을 섭외하여 공연을 

원하는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브’

를 만나보자.

농기자  안녕하세요.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창열 CEO(이하 전)    안녕하세요. 농생대 동물생명공학전

공 04학번, 현재는 비브의 공동 CEO를 맡고 있는 전창열입

니다. 비브는 음악공연을 원하는 소비자와 아티스트를 직접 

중개하는  O2O 연결 서비스입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주최하

는 여러 행사에는 음악 공연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

연을 원하는데 이들이 공연단을 알아보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즉,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격차가 심한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했고, 

2016년 9월에 서비스를 런칭해 현재 꾸준히 성과를 이루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기자  공연을 중개한다는 것이 신박합니다. 창업 계기가 

무엇인가요?

전  졸업 후 컨설팅 회사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했는데, 

이 일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지 고민했습니다. 사회에서 배

운 것들을 융합해 내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일을 해야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한 분야가 예술입니다. ‘공연이 필

요한 곳은 많은데, 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예술가들은 많은

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문제는 유통구조와 시장의 크기

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대폭 낮춰 

예술가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가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문

제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농기자  농생대 동물생명공학과, 사실 지금 하고 있으신 사

업은 전공과 연관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입학 후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전공도 좋지만, 나만의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그 장

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기쁨을 느꼈고 같이 일을 해 결과를 만드는 것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기존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

과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한정된 길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보았습니다. 

농기자  기존의 문제점

을 찾아내 개선하는 사

업, 정말 멋있습니다. 

학부 때 선배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전  학교를 다닐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협동해 일하고 문제점

을 찾아 개선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

서는 2008년 총학생회

장을 비롯해 프로네시

스 나눔실천단, 드림컨

설턴트를 설립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학생

회장 선본 공약이었던 

강의평가제도 실현을 

위해 SNUEV를 만들었고,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생

협 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이 행복

해야 저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학생들 또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다양한 사업에 열심히 참여한 것입니다. 

농기자  선배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앞으로의 목

표는 무엇인가요?

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걸어온 길을 보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활동을 좋아했고, 지금은 그 활동을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

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작곡, 레슨시장까지 확장하려고 

준비 중이며,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편

의를 확대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농기자  마지막으로 농생대 재학생과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종합대학의 큰 장점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활동 범위가 좁은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는 크

고, 사회는 훨씬 더 큽니다. 대학생 시기에는 다양한 사람들

과 만날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해보고 성과를 내봐라. 그러한 

경험은 나중에 다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도 좁다면 외부로 나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보고, 세

상을 넓게 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비브	CEO	전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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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생대 발전기금 출연 소식

CALS Foundation 기금출연

기금출연 (2016 . 10. 01. ~ 2016. 12. 31.) 당기 누적금액 : 3,029,892,666원

[출연방법	안내]

1.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snu.or.kr) 안내 참고

   · 문의 및 연락처 : Tel. 02–880–8004, 871–8146  /  Fax. 872–4149

2.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발전기금	출연

   · 참여방법 : 참여 신청서 작성 후 무통장 입금

   · 계      좌 : [농 협] 301–0098–3482–21 (예금주 : 농생대교육연구재단)

   · 혜      택 : 연말소득공제, 공간 네이밍, 우리대학 주최 행사 우선 초청, 우리대학시설 이용서비스, 기부자예우프로그램 등

   · 문의 및 연락처 : Tel. 02–880–4510  /  Fax. 873–5579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서울대	농생대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의 

엄정한 관리 하에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가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선(善)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우리 농생대 및 조국의 발전, 나아가 

온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어,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이사장  정 철 영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1억원 이상

윤대섭 2,760,910,000

현재선, 주송기 100,000,000

100만원 이하

박승제  300,000 

송인홍  300,000 

후원자00184  300,000 

강문성 249,990

김   준 249,990

손영환 249,990

이인복 249,990

최인규 249,990

최진용 249,990

김성배 249,990

강상호 150,000

우제성 150,000

현진호 150,000

후원자00076 150,000

하기호 60,000

류준구  30,000 

서민영  30,000 

손창은  30,000 

100만원 이상

㈜고추와육종 7,000,000

윤혜정 5,000,000

조경학과 76학번 동기회  4,000,000 

조경학과 84학번 동기회  4,000,000 

㈜블루비에스  3,000,000 

㈜엘씨에스바이오텍  3,000,000 

김현중  2,000,000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2,000,000

이동근 2,000,000

최희천 2,000,000

김한호 1,813,000

㈜비비씨엔에프 1,807,890

오평환장학금 적립금 1,297,841

후원자00065 1,249,995

노재선 1,139,000

김용환 1,000,000

1000만원 이상

㈜현우그린 40,000,000

㈜져스텍 30,000,000

유연장학회 12,000,000

농업자원경제학전공 교수일동 10,785,000

위너스산업개발 10,500,000

농생대 GELP 총동문회 10,000,000

㈜우바개발산업 10,000,000

역대 누적금액 : 28,181,772,2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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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농생대	사람들

▶ 여인홍 동문(농학 76)이 10월 4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김훈동 동문(농학 63)이 10월 3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으로 연임되었다.

▶ 남궁영 동문(농생물 81)이 12월 1일 충남도 행정부지사로 취임하였다.

▶ 서범수 동문(농경제 82)이 12월 1일 경찰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동문동정]

★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rjg2833@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서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공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작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

[교수동정]

▶ 김기선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11월 18일 열린 과천시의회 정책토론

회에서 ‘화훼산업 구조와 실태,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의 발전방안’을 주

제로 발표하였다.

▶ 김성균 교수(조경 · 지역시스템공

학부)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에서 열린 ‘제2회 국제농촌 레크레이

션 관광 포럼(International Rural 

Recreational Tourism Forum)’에 초대되어 기조

연설을 하였다.  

▶ 김정한 교수(농생명공학부)가 12

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최 ‘농

식품 안전 · 품질관리 연구 심포지엄’에

서 ‘농식품 안전성과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이태호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12월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최 ‘미래농정 심포지엄’에서  ‘한국 농

업의 생산구조 변화와 농업정책’이란 주제로 발

표하였다. 

▶ 김완배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12월 15일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주

최 ‘2016년 농산물마케팅대상’ 시상

식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

▶ 나승일 교수(농산업교육과)는 12

월 16일 “능력중심사회와 인재이동을 

위한 국가역량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호암교수회관에서 한국직업자

격학회(現 학회장)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문정훈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12월 22일 2016년도 농업경영연구

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농촌진흥청장상(우수상)을 수

상하였다.

▶ 정진화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12월 28일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

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동창회	소식]

▶ 동창회 문경 역사 및 동문기업탐방

10월 13일 류관

희 동창회장 외 

30여 명의 동문들

이 문경지역 역사 

및 동문기업 탐방

을 다녀왔다. 동창회 일행은 석탄박물관, 청운

각, 문경새재도립공원, 이종기(농화학75) 동문

이 운영하는 오미나라(농업법인 제이엘)를 방

문하였다.

▶ 동창회 상임부회장회의 및 송년회

농생대 동창회 

상임부회장회의 

및 송년회가 12

월 14일 사당역 

참배나무골에서 

있었다. 이 날 모임에는 류관희 동창회장, 정윤

환 고문, 한관석 상임부회장 등 26명이 참석했

으며, 박종렬 상임부회장은 상록문화재단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하였다. 동창회의 발

전을 위한 많은 고견들이 쏟아졌으며, 회원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